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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이었어요. 

줄리아의 방이 

흔들렸어요!

이 이야기는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줄리아! 마르코! 가정의 밤을 할 테니 내려오렴!” 엄마가 계단 아래에서 부르셨어요.

“곧 갈게요!” 줄리아가 대답한 뒤에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기도를 마친 후, 줄리아는 부모님이 배낭과 음식, 물과 그 외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온 것을 보았어요.

“이걸로 뭘 하시려고요?” 줄리아가 물었어요.

“가정의 밤에서 중요한 걸 할 거야.” 아빠가 대답하셨어요. “최근에 약한 지진이 몇 차례 

있었잖니. 그래서 더 강한 지진이 올 경우를 대비했으면 해. 우린 이제부터 비상용 가방을 

만들 거야.”

줄리아는 동생 마르코를 쳐다보았어요. 줄리아는 걱정이 되었어요. 예전에 약한 지진을 

느껴 본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강한 지진이라니, 생각만 해도 겁이 났어요.

엄마가 줄리아의 손을 잡으셨어요. “걱정 안 해도 돼. 우린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할 거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란다. 가방을 만들기 전에 성구를 몇 개 읽어 보자꾸나.”

줄리아의 부모님은 제3니파이에 나온 이야기를 읽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 

대륙을 방문하시기 전에 불과 지진, 그리고 큰 폭풍이 한꺼번에 몰아쳤어요. 사람들은 

두렵고 슬펐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에게로 나아오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위로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린아이들을 하나씩 다 축복해 주셨지.”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런던 브림홀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를 모두 

알고 사랑하신단다.”

줄리아는 경전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차분하고 

평화로워졌어요. 줄리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과 

가족을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신앙이 있었어요.

가방을 채우는 동안, 엄마는 

지진이 났을 때 해야 하는 

행동들을 알려 주셨어요. “탁 

트인 야외로 나가거나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엎드려야 해. 그런 다음, 머리와 목을 

손으로 감싸고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야.”

줄리아는 엄마가 알려 주신 대로 연습해 보았어요. 줄리아는 

가족들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니 기뻤어요. 지진이 일어난다 

해도, 필요한 게 다 준비되어 있어서 괜찮을 거 같았어요.

몇 주 후, 줄리아는 한밤중에 자신의 방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줄리아는 침대에 일어나 앉았어요. 방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지진이었어요!

줄리아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곧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몰몬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미 대륙 백성들을 

위로하겠다고 약속하셨는지를 생각했어요. 평온한 느낌이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줄리아는 엄마가 이럴 때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지를 

기억했어요. 줄리아는 책상 밑으로 들어가 웅크리고 

머리와 목을 손으로 감쌌어요. 흔들림이 멈추자, 

줄리아는 부모님 방으로 달려갔어요.

“괜찮니?” 엄마가 물으셨어요. 엄마와 아빠는 줄리아와 

마르코를 꼭 안아 주셨어요. 마르코도 줄리아를 안아 

줄리아 와 지진 몰몬경은 

줄리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나요?

주었어요.

“네, 괜찮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거든요.” 줄리아가 

말했어요. 줄리아는 동생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줄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마르코도 겁에 질려 

있었어요.

줄리아는 생각했어요. ‘마르코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아.’ 

줄리아는 몰몬경을 가지고 와서 구주의 그림이 있는 쪽을 

폈어요.

“마르코, 이걸 봐. 예수님은 우리가 무서울 때도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어.” 줄리아는 동생을 안아 주었어요. “다 잘될 

거야.” ●




